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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히트상품’
“반복 멜로디 ‘후크송’ 쉽게 기억
시건방춤등도배우기쉬워인기
지친 중장년층엔 안식처 역할도”

‘S.E.S와 핑클, 그리고 소녀시대와 투애니원,
브라운아이드걸스….’

이들의 공통점은? 물론 ‘걸(Girl)그룹’이다. 하
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미모? 미의 기
준이 저마다 다르니 단언할 수 없다. 실력? 그 역
시 기준이 각기 다를 수밖에.

그러면 이들이 모두 경기 불황의 시대에 자신
들의 주가를 높인 걸 그룹들이라면 어떨까. 생각
해보라. 어둡고 힘겨웠던 ‘IMF 시대’에 S.E.S와
핑클 등은 ‘요정’의 이미지로 팬들의 고단함을 달
랬다. 발랄하고 귀여운 그래서 더욱 사랑스러운
신세대의 모습으로 사랑받았다.

그로부터 10년 뒤 또 다시 ‘소녀’들의 시대가
왔다. 소녀시대를 비롯해 투애니원, 카라, 브라운
아이드걸스, 애프터스쿨 등 많은 걸그룹이 맹활
약하고 있다. 최근 여러 팀이 다음 활동을 예고하
며 잠시 휴식 중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시대의 문
화적 아이콘으로 되새김질 되고 있다. 28일 새 앨
범 “오!”를 내놓으면서 순식간에 대중을 사로잡
은 소녀시대는 걸 그룹의 또 다른 폭발력을 예고
하고 있다.

뀫불황, 소녀들의 시대를 열다
걸 그룹의 폭발력은 지난해 많은 이들이 실감

을 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한 ‘2009년 10대
히트상품’에서 걸 그룹은 당당히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와 누리꾼 등을 대상으로 벌인 설
문조사와 각종 수치 및 지표 등을 근거로 히트상
품을 선정한 삼성경제연구소는 “10대 소녀들로
구성된 걸 그룹이 2009년 각종 차트에서 인기를
독차지했다”면서 “전 국민을 매혹시킨 이들이
‘김연아’(3위), ‘선덕여왕’(6위)과 함께 새로운 희
망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10대 히트상
품’ 보고서에서 걸그룹에 대해 눈에 띄는 분석을

내놓았다. “경기불황으로 위축된 대중의 소비심
리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부담 없는 문화
상품”이란 것이다. 보고서는 “원조 걸 그룹인 S.
E.S, 핑클, 베이비복스 등도 외환위기를 전후로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스타로 성장했다”고 덧붙
였다. 이와 관련해 삼성경제연구소 강민형 수석
연구원은 “불황과 맞물려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
축된 분위기에서 (고단함을) 위로해줄 어떤 것,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대체재가 필요했다”면
서 “그 하나가 걸 그룹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수
석연구원은 이어 “예전엔 단기간에 하나의 콘셉
트를 내세운 그룹들이 주류였다”면서 “이젠 공급
시스템이 갖춰졌고 이를 운용하는 기획사 규모도
커졌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미지의 그룹들을 내
세워 수요를 자극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연구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소녀시대를
꼽았다. 소녀시대는 각 멤버별 캐릭터를 잘 구축
한 뒤 이를 다른 영역의 활동으로 연결시켜 더 많
은 수익을 창출했다. 그는 “(수익 창출의)안전한
방법이고 멤버들로서도 장기 활동이 가능하게 된
다”고 말했다. 또 기획사는 이로써 리스크를 원
활하게 관리하게 된다.

걸 그룹의 이 같은 인기를 가능케 한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후크송’이다. ‘후크송’은 “반복을 통
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단순한 멜로디”와 “브라
운아이드걸스의 ‘시건방춤’과 카라의 ‘엉덩이춤’
등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의 춤”으로 설명된
다. 이에 대해 강 수석연구원은 “춤에 붙는 이름
은 누구나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음
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CD 등 오프라인

음반 유통구조가 무너지고 음원 디지털화가 이뤄
진 상황에서 짧고 바로 들어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멜로디”의 힘이 컸다는 설명이다.

뀫‘삼촌부대’의 탄생, 그 문화심리학
불황의 시대, 걸 그룹의 인기는 팬층도 넓혔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는 걸 그룹이 “10대 중심
팬층의 한계를 뚫고 중장년 등 전 연령대의 팬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거 X세대라 불
리며 문화적 풍요를 누린 30대 남성들이 자신의
취향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며 ‘오빠부대’와는 구
분되는 ‘삼촌부대’를 탄생시켰다.

강 수석연구원은 이런 세대의 벽을 깬 첫 팀으
로 원더걸스를 꼽았다. 2007년 10대 히트상품
8위에 오르기도 한 원더걸스에 대해 삼성경제연
구소는 “중독성이 강하고, 쉽고 흥겨운 텔미 댄
스”와 “멤버들의 여동생 같은 친근한 모습”이
“1980년대 10대 시절을 보낸 30, 40대를 팬으로
흡수하며 어필했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연구원은 원더걸스가 “중장년층 팬들
이 ‘나도 좋아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
록 해줬다”면서 ‘삼촌부대’의 의미에 대해 “걸 그
룹 멤버들을 이성(異性)의 시각으로 보기엔 부담
스러우니 ‘삼촌’이라는 가족의 개념을 내건 안전
장치”라고 분석했다. 또 “구매력을 지닌 30,
40대 남성들이 자신들의 기존 유흥에 쏟는 비용
보다 저렴하게 문화상품을 누리게 됐다”고 말했
다. 중장년 남성들의 여가와 문화를 세밀하게 들
여다보고 있는 김정운 명지대 교수는 ‘삼촌부대’
에 대해 “(이들의) 쫓기고 코너에 몰린다는 불안
감”에서 그 배경을 찾는다.

김 교수는 걸 그룹에 대해 “아저씨들이 여성성
에 대해 솔직하게 논할 수 있는 영역이 박탈된 상
황에서 편안한 안식처 혹은 정서적 안정감을 찾
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걸 그룹이 (남성들
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감성을 적절히 감추면서
도 ‘귀엽다’는 ‘미명’ 아래 이를 또 적절하게 소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퉐 걸그룹신드롬꺠꺠 꺠 그 뒤를 따라가보니…

깳걸 그룹 음반판매량
(한터차트 기준.2009년 1월1일∼12월31일까지)1위 소녀시대 204,837장
2위 투애니원 90,895장
3위 다비치 34,969장
4위 브라운아이드걸스 25,307장
5위 카라 17,572장
6위 원더걸스 15,962장
7위 카라 13.764장

깳2009년 가수 총 판매량
1위 서태지(248,808장)2위 소녀시대(204,837장)
3위 빅뱅(188,999장)
4위 슈퍼주니어(152,128장)
5위 2PM(134,055장)…9위 투애니원(80,895장) 순

깳음악 프로그램 주간 차트
(엠넷 기준 2009년 1월∼12월6일까지)

소녀시대의 지(Gee)가 2009년 1월부터
8주간 1위를 한 것을 포함해 2009년 한해 동안 가요차트 1위 곡 중 63%를 걸 그룹이 차지.(2008년은 34%)

깳출연 광고수
(광고포털 사이트 ‘TVCF’ 기준.
단위:편)

1위 소녀시대 15편
2위 원더걸스 6편
3위 카라 3편
4위 브라운아이드걸스 2편
4위 투애니원 2편

세대를 초월해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 신곡 ‘오!’를 발표하고 다시 한번 돌풍을 예고하고 있는 소녀시대(위 사진)를 시작으로 카라(아래 왼쪽) 브라운아이드걸스 등은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줄 최고의 대체재였다. 스포츠동아DB·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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뀫걸 그룹은 누구?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소녀들로 구성된, 노래와 댄스
위주의 그룹”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걸그룹
에 대해 내린 정의다.

이 한 마디는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함축한다. 어린 듯 젊은
나이, ‘소녀’라는 말이 가져다
주는 묘한 어감과 느낌, ‘노래
와 댄스 위주’라는 대중가요의
가장 대표적인 트렌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소녀시대와 카라, 브라운아

이드걸스, 투애니원 등 10여
개 그룹을 통칭 ‘걸 그룹’으로

부른다. 어떤 이는
1960년대 은방울자매로부터

1970년대 바니걸스, 김시스터
즈, 펄시스터즈 등이

그 ‘원조’라고 말하지만 모두
20대였다는 점에서

현재 10대가 중심이 된 걸그룹
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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